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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구조적 토픽 모형(Structural Topic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한 후 도출된 토픽을 통하여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에 관한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 돌봄’, ‘영유아 돌봄’, ‘팬데믹 전후의 학교 변화’, ‘제도적 

개선점’의 4개의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대부분의 토픽에서 ‘돌봄’과 관련된 단어가 빈출하여, 맞벌

이 여성의 자녀 교육 문제가 ‘돌봄 문제 해결’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맞벌이 여성을 비롯한 가족 돌봄 제도가 원활히 사용되고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긴급가족돌봄제도에 위기관리 경영기법(Contingency Plan)을 도입

하여 실행력을 갖춘 방안으로 체계화하여야 한다. 셋째. 정책 수혜자가 정책 문해력을 갖출 수 있도

록 사회분위기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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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어머니는 자녀에게 최초의 교육자이면서 생애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영향

을 끼치는 존재(박옥순, 2010)로 우리나라에서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몫이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당연시되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가구 당 맞벌이 비율은 2018년도에 46.3%, 2020년도에 

45.4%에 달하여 유배우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실정이나(통계청, 2022), 아

버지의 자녀교육 참여도를 조사한 설문결과 일주일 평균 교육 참여시간이 2시

간 6분으로, 어머니의 참여시간 6시간 7분에 비해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베이비뉴스, 2017.03.27), 9세 이하 아동 가정의 육아 참여시간은 

부부가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21.12.15). 여전히 자녀교육에 관한 많은 책임이 어머니에게 전가되어 있

으며,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 주의’가 자리잡혀 있다고 볼 수 있다(손준종, 

2009).

과거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직업이 학업성취나 자녀의 교육 포부 수준에 부

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여(김일혁, 2006; 주동범, 2006), 

여성에게 치우쳐진 자녀교육의 부담이 정당화되는 듯하였으나, 최근의 연구에

서는 맞벌이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기도 한다(이준호･박현정, 2012). 

이처럼 맞벌이 여성이 직업으로 인해 얻는 성취감 혹은 스트레스 또한 가정생

활의 질을 좌우하면서 자녀에게 전이될 수 있다(임한려･홍성표, 2020). 그러

므로 이들의 자녀교육에 관한 문제는 교육적 측면의 결과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그간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자녀교육의 어려움은 여성들이 일과 자녀교육

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메워져 왔으나,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자녀 양육의 책임과 물리적 노동력이 여성에게 

치우쳐진 근본적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제공했다. 초등학

생과 미취학 아동의 코로나 19 확진 사례가 발생하여 수시로 아이들을 즉시 

귀가하도록 하거나,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직장에서의 한두 번의 조퇴 신

청으로는 돌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맞벌이 가구의 양

육 스트레스는 외벌이 가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김성현, 

2021), 여성들은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에 일과 가정 양립 측면에서 남성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죄책감, 압박감, 고립감 등 부정적인 감정과 양육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Clark et al., 2020). 실제로 2021년 상반기 기준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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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 여성의 비율은 17.4%에 달했다(통계청, 2022).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

면 맞벌이 여성의 10명 중 6명은 출산과 육아로 퇴사를 고민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절반 이상이 돌봄 공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 

2021.09.13).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편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이 

어머니의 전유물로 여겨지며 맞벌이 여성이 자아실현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해

야 하는 이러한 현상은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던 시절의 전근대적 인식과 

교육시스템에서 진일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을 꿰뚫는 주제와 키워드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적

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비단 맞벌이 가정의 교육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시

스템 전체의 질적 향상과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존의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는 직업 여부나 학력에 따

른 학업성취(전하람･임혜정, 2016; 송유진, 2013; 김일혁, 2006; 주동범, 

2006)를 측정하는 연구나 학교적응에 관한 연관성(김지영, 이강이, 2020)을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뤘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이후에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 갈등이나 일-가정 양립(최보윤 외, 2022; 김성현, 2021)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맞벌이 여성보다는 가구 전체 측면의 

어려움이나 돌봄 프로그램 이용 실태, 지원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맞벌

이 여성을 중심으로 한 자녀교육의 이슈나 인식을 독립적으로 살펴보기는 어

려웠다. 연구 방법 또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거나 질적인 

탐색을 주로 하여 사회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현상이 의미하는 바를 직관적으

로 살펴보기에는 부족했으며, 여타 다른 교육적 영향에 관한 연구들보다도 적

은 양의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절반에 달하는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에 

있어서 최근 5년간 언론 기사에 나타나는 주요한 이슈를 빅데이터 분석 방법

인 구조적 토픽 모형을 사용하여 파악하고, 도출된 토픽을 바탕으로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여성의 사

회적인 역할과 성취에 필요한 밑바탕을 제공하고 그 자녀의 충분한 교육적 성

취와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여성, 자녀교육’

의 키워드와 관련하여 언론 기사에 나타난 사회적 이슈는 무엇인가? 둘째, 코

로나 팬데믹 상황은 이러한 이슈의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향후 맞벌이 

여성과 자녀의 교육문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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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1. 맞벌이 여성과 자녀교육에 관한 연구

맞벌이 여성과 자녀교육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과 자녀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주요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교육 전반에 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자

녀의 학업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김일혁, 2006; 전하

람･임혜정. 2016; 주동범, 2006). 특히, 저소득 저학력 여성의 특성이 직접적

으로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들에서 고소

득, 고학력 여성의 경우는 자녀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밝히기도 하였지만, 가정배경을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 사회적 계층이 높은 

여성도 자녀의 교육적 관여와 지원이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전하람･임혜

정, 2016).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지영･이강이(2020)의 연구에서도 그 타당성이 뒷받침

된다. 연구결과, 부모교육 참여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부모교육의 경우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직업을 가진 여성은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 이는 경제활동 참여 여성은 개인의 특성과 상관없이 학교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사

회적 의식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맞벌이 부부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최보윤 외, 

2022; 김성현, 2021). 위와 같은 연구가 주요 선행연구로 등장하는 것은 양성

평등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양성평등 정책은 여성발전에 초점을 맞추었

던 정책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현

재 제2차 양성평등정책(2018~2022)이 운영되고 있다. 제1차 양성평등정책

(2015~2017)의 세부 과제 중 제안된 ‘일-가정 양립 확산’은 제2차 양성평등

정책(2018~2022)에서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으로 확장하며 1차적으

로 제안된 정책이 보다 보완되고 구체화되는 방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위의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김원

정, 2021).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은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불러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화된 휴원, 휴교 등은 가정에 많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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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부담으로 

연결되었으며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이 아동의 교육, 보육, 돌봄 어려움, 심리

적 부담감에 관한 연구로 연결되었다(김성현, 2021; 성경하･고선강, 2020).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의 자녀 돌봄 부담과 그에 따른 

어려움, 우울감 등이 증가했다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최보윤 외, 2022; 

김영란, 2020).

이처럼 기존의 연구는 맞벌이 여성의 특성과 자녀교육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정책의 보완인 돌봄 프로그램 이용 실태, 지원방안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책과 제도의 보완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삶의 어려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으로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에서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살피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맞벌이 여성과 자녀교육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쟁점과 사회적 이슈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언론 기사를 구조적 토픽 모형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한다.

2. 모성보호제도 정책 분석: 아동 돌봄을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경제활동으로 여성 고용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

나, 현실적으로 가정 내 가사 노동과 돌봄 수행 등에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 

시간이 높으며(연합뉴스, 2021.01.19.)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형태는 출산율 

감소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령에 준하는 임신,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와 같은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

히, 맞벌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중 자녀 교육과 연계가 높은 ‘아동 

돌봄’과 관련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필요부처의 

협력으로 운영되는데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성평등과 관련된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서 ‘아동 돌봄’의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위의 정책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장려･지원정책에 집중하여 제

도적 기반을 구축하기보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

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회복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제안된 결정 의제이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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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라 할 수 있다.

저출산 현상의 심화와 인구 규모 감소 등의 문제를 인지한 참여정부는 저출

산･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며 저출산 완화에 적극적

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김혜원, 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20)을 시작으로 유아 보육과 교육지원 확대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법과 제도적으로 틀을 구안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으

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직 및 가족 돌봄 휴가 등과 

같은 내용을 제도화하였다. 또한,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며 탄력적 근무제도인 재택근무제, 시간근무제와 자녀 출산과 양

육 및 교육지원 제도로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

램 등을 마련하였다.

이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과 제3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거치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책

임 강화로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제4차 저출

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주요 정책으로 나타나 맞벌이 가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아동 돌봄 공백에 집중하여 영유아 돌봄과 초등 돌봄으

로 세분화된다. 특히, 영유아 돌봄은 아동 돌봄 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며, 초등 돌봄은 수요자 중심의 온종일 돌봄 정책을 

운영하여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돌봄 인프라 확대가 고용 친화적인 기업 시스템 변화와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 변화하면서 일･생활 균형사회기반 조성 정책의 제도적 성숙이 이루

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벌이 여성의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은 맞벌이 가정 증가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체계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돌봄서비스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온종일 돌봄교실’로 확대 운영 

지원하는 등 학교 안과 밖의 온종일 돌봄 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돌봄 시스템의 

질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과 관련된 ‘아동 돌봄’ 정책은 현재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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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단계에 따라 영유아와 초등 돌봄 서비스로 세분화되어 가정의 양육 부담

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노동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며 전체적인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패

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여성’과 ‘교육’ 분야의 언론기사를 활용한 선행연구 분석

이 연구는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현상의 흐름을 확

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맞벌이 여성과 자녀교

육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기에 언론 기사를 데이터로 활용하여 

수행된 연구는 드물게 나타난다. 그러나 언론 동향을 살피는 연구는 일부 수행

된 바가 있으며, 언론 자료는 기초 자료로 사회적 관심과 맥락을 확인할 수 

있고 정책 집행과 운영에 활용할 수 있기에,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여

성’과 ‘교육’에 대한 두 분야의 접근으로 언론 기사를 활용한 연구를 분석하고

자 한다.

먼저 교육 분야는 언론 기사를 분석한 연구가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활용되

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활용된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연구

는 201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언론 동향 분석으로 

사회적 현상의 흐름을 분석하며 경향성을 확인하고 정책의 의제 설정과 결정 

및 집행 단계 등에서 대안과 개선점을 제안하기 위하여 활용된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김나영･홍미영(2021)은 교권침해 관련 기사를 수집하여 교권침해 현

상과 정치적, 사회적 맥락이 연관성이 높음을 확인하였고, 유주영(2022)은 학

생인권과 관련 기사를 수집하여 선거에 따른 정치적 변화, 정치적 갈등이 토픽

에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심재권(2021)은 청와대 국

민청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분야의 글을 수집하여 교육계의 쟁점과 이슈를 도

출하며 교육 관련 이슈는 사회의 여론에 크게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여성 분야에서 언론 기사를 활용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

작하였다. 교육 분야와 달리 언론매체의 정치적인 성향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여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반응을 주로 살피는 연구 등이 주를 이루었

다. 관련하여 ‘젠더감성’, ‘결혼이주여성’, ‘유리천장’, ‘여성혐오’, 등의 키워드

가 주요 주제로 제안되며 비판적 담론 분석과 언론 프레임 비교 분석 연구(김

세은･김수아, 2007; 함승경･최지명･김영욱, 2019; 홍지아, 2010, 2022; 허

명숙, 2007)와 같은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차별적 성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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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부장적인 모습 등이 담긴 사회적 문제를 개인적 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여성에 대한 부정적 담론을 재생산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실천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교육 분야는 교육 이슈가 사회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슈가 공공의제로 형성되어 결정의제가 되고 난 이후, 정책 

결정과 집행 단계에서의 언론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사회현상의 변화를 확인하

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 분야는 

주요 담론으로 자리 잡아, 젠더 갈등에 대한 이슈와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논

의를 확장시키며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는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에 관한 사회적 이슈를 교육적 측면에 집중하여 살

피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에서 주로 활용하는 언론기사 분석인 ‘토픽모

델링’을 중심으로 주요 사회적 이슈, 현상 및 현황 등을 확인하고 연구 대상인 

‘맞벌이 여성’을 교육 이슈와 문제에서의 현재 현상을 확인하는데 주요 대상으

로 이해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구조적 토픽 모형(Structural Topic Model: STM)

토픽모델링은 다양한 형태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고 비정형의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패턴, 정보 등을 발견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이청민･
정제영, 2022; Adrian et al., 2016). 일관성 있는 주제를 추출할 수 있기 때

문에, 토픽을 추출하여 토픽 간 연관성을 분석하거나 문서별로 토픽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토픽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이슬아, 

2022).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토픽 모델링 기법 중 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형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을 채택하여 분석한다(김나영･ 홍미영, 

2021; 심재권, 2021; 유주영, 2022; 이슬아, 2022). 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

형은 문서에 특정 토픽과 단어가 잠재 디리클레 분포에 따르며 특정 문서에서 

관측되는 단어가 토픽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확률적으로 관측됨을 가정하는 통

계적 모형이다(김나영･홍미영, 2021). 구조적 토픽 모형(Structural Topic 

Model: STM)은 문서를 단어 자루로 인식하여 토픽의 단어의 동시 출현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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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단어들 간의 무상관성과 순서 없음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잠재 디리클

레 할당 모형과 같은 전제를 가지나, 문서에 대한 메타데이터(meta-data)를 

활용하여 토픽구조를 추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Roberts et al., 

2014), 구조방정식에서 매개변수의 역할과 같이 문서의 메타데이터가 잠재되

어 있는 토픽의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 가

능성이 높다(이청민･정제영, 2022; Roberts et al., 2014; Roberts, Stewart, 

& Airoldi, 2016).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과 관련된 언론 기사에 내

재된 사회적 이슈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적 토픽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현상과 현황을 확인하는데 실증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분석대상

이 연구는 언론기사에 나타난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에 대한 토픽을 살펴

보기 위하여 2017년 1월 1 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언론기사

를 활용하였다. 2020년 초에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자녀교육과 

교육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시기를 포함하

는 분석 기간의 설정이 팬데믹 상황이 불러일으킨 교육문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언론 기사는 네이버 뉴스 홈페이지(http://news.naver.com)에서 ‘워킹

맘’, ‘자녀교육’의 키워드로 검색된 뉴스 제휴기사를 사용하였다. 검색 결과, 

언론 기사에서는 맞벌이 여성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맞벌이 여성’ 보다는 

‘워킹맘’이라는 용어를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맞벌이 여성’으로 검

색할 경우 기사 내용의 초점이 교육보다는 가구의 경제적 부분이나 가사노동 

분배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확률이 높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에 관한 기사를 수집할 때, 맞벌이 여성을 지칭하는 관용어인 

‘워킹맘’을 사용하였다.

검색된 기사는 총 75개 언론사의 1,073개 기사로 이를 Python 언어의 

Beautifulsoup4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스크래핑하였으며 스크래핑 된 기사 

중 중복기사, 기사의 내용 길이가 200자 미만인 포토뉴스, 워킹맘을 다룬 드

라마 등을 언급하는 연예 기사를 제외하고 총 985개의 기사를 토픽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기사는 작성정보, 신문사별 고유문구 등이 포함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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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문서를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제하기 위하여 R 언어의 KoNLP 

패키지와 dplyr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정제된 문서는 명사만 추출하여 용어의 

정규화와 불용어 처리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같은 단어를 지칭하는 것, ‘아

이돌보미’, ‘돌봄선생님’은 ‘아이돌보미’로, ‘선생님, 교사, 담임’ 등의 단어는 

‘교사’로 정규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지난해’ 등의 관용어구와 알파벳, 숫자는 

불용어 처리하였다.

최종적으로 정제된 데이터는 R 언어에서 제공하는 구조적 토픽 모형(STM)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용 텍스트를 생성한 후 리스트형식의 stm 말뭉치로 

변환하고, 데이터의 인덱스를 생성하여 주제 모형을 구성하였다. 토픽의 개수

는 3개부터 10개까지 차례대로 대입하여 토픽과 대표단어를 도출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먼저 구조적 토픽모형에서 모형을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held-out 가능도(Held-out likelihood), 잔차(Residuals), 의

미적 응집도(Semantic Coherence)를 고려한 결과 held-out 가능도가 토픽 

4개에 가까울수록 높고, 잔차는 반비례하여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으며 도

식화된 지표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토픽 모형 적합도

더불어 LDA를 기반으로 하는 토픽모델링에서는 연구자가 해석의 가능성과 

내용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토픽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박한샘･김동

현･장성주, 2019; Binkley et al., 2014; Grant, Cordy & Skillic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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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각 토픽에서 나타나는 대표단어의 해석 가능성 또한 적절하다고 보았

다. 토픽의 도출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과정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전처리

=▶

토픽

분석

=▶

토픽명

설정

=▶
최종

토픽방법
웹

스크래핑

용어통일･
형태소 분석
불용어 처리

토픽
모델링

선행
연구 기반

도구 Python =▶ R Studio =▶ R Studio =▶ 문헌 =▶

[그림 2] 토픽의 도출 과정

Ⅳ. 연구 결과

1. 언론 관심도

2017년부터 5년간 ‘워킹맘’, ‘자녀교육’의 키워드로 네이버에서 검색된 기

사 건수는 1,073건으로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검색된 기사 

건수는 2019년에 가장 적고 2020년에 가장 많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기사 건수의 급격한 증가와 감소는 2020년 초 WTO에서 발표

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개학일 지연, 온라인 수업 등 맞벌이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자녀 돌봄 패턴이 붕괴된 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또한 2020년의 기사 건수보다는 적은 양의 기사가 

검색되나,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기사 건수보다는 다수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팬데믹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닌 이상, 맞벌이 여성의 자녀

교육과 관련된 고민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비하여 가중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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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도별 언론 기사 검색 건수 추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워킹맘’, ‘자녀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총 56개의 

언론사에서 다루었으며, 분석 자료의 매체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자료의 매체 구성

언론사
기사 

수
언론사

기사 

수
언론사

기사 

수
언론사

기사 

수

뉴스1 72 한국일보 18 MBN 5 매경 이코노미 2

매일경제 65 한겨레 18 강원일보 5 블로터 2

헤럴드경제 56 머니S 18 전자신문 4 TV조선 2

서울경제 52 부산일보 17 중앙일보 4 조세일보 2

연합뉴스 45 YTN 15 채널A 4 코리아 중앙데일리 2

뉴시스 44 조선비즈 14 마이데일리 4 바른정당 1

한국경제 43 문화일보 13 ZDNet Korea 4 연합뉴스TV 1

이데일리 41 노컷뉴스 12 JTBC 4 코메디닷컴 1

아시아경제 41 프레시안 11 더팩트 4 신동아 1

파이낸셜 뉴스 40 한국경제TV 11 한겨레21 3 중앙 SUNDAY 1

서울신문 40 KBS 10 정책브리핑 3 TV조선 1

여성신문 37 데일리안 10 SBS Biz 3 일간스포츠 1

오마이뉴스 36 MBC 9 시사IN 3 주간조선 1

세계일보 36 디지털 타임스 7 스포츠동아 3 아이즈 ize 1

머니투데이 33 SBS 6 민생당 2 레이디경향 1

동아일보 31 매일신문 6 일다 2 기자협회보 1

경향신문 23 스포츠서울 6 미디어오늘 2 시사저널 1

조선일보 22 아이뉴스24 5 스포츠조선 2 한경 비즈니스 1

국민일보 19 주간동아 5 주간경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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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에 관한 토픽 분석

1) 토픽 분석 결과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에 관한 언론 기사를 구조적 토픽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4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토픽의 포함단어는 해당 토픽에 단어가 출현

할 빈도를 고려한 상위 10개의 대표단어(High Probability)와 단어의 출현 

빈도와 단어가 해당 토픽에만 출현할 고유도를 동시에 고려한 FREX 단어 10

개로 구성하였다. 각 토픽에 대하여 총 문서 중 해당 토픽이 대표 토픽 된 문

서 수와 토픽 출현율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토픽은 <표 2>와 같다. 주요 토픽 

명은 ‘초등 돌봄’, ‘영유아 돌봄’, ‘팬데믹 전후의 학교 변화’, ‘제도적 개선점’

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분 토픽명 포함단어
대표문서 수

(토픽출현율)

1 초등 돌봄

∙ 빈도: 돌봄교실, 맞벌이, 교육청, 재택근무, 도시락, 
방과후, 확진자, 불가피, 스케줄, 하소연

∙ FREX: 돌봄교실, 재택근무, 도시락, 방과후, 교육
청, 맞벌이, 맞벌이부부, 불가피, 실효성, 스케줄

112
(0.152)

2
영유아
돌봄

∙ 빈도: 유치원, 아이돌보미, 맞벌이, 아이돌봄, 보육
교사, 보호자, 죄책감, 안내문, 신학기, 불안감

∙ FREX: 유치원,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보육교사, 
보호자, 죄책감, 안내문, 신학기, 사각지대, 미취학

118
(0.151)

3
팬데믹 전후의 

학교 변화

∙ 빈도: 학부모, 온라인, 사교육, 마스크, 확진자, 저
학년, 실시간, 공교육, 조부모, 불안감 

∙ FREX: 온라인, 저학년, 실시간, 마스크, 학부모, 
피드백, 사교육, 자기주도학습, 공교육, 브리핑

258
(0.282)

4 제도적 개선점

∙ 빈도: 육아휴직, 조부모, 어려움, 재취업, 출산율, 
스트레스, 저출산, 분위기, 출퇴근, 유연근무제 

∙ FREX: 육아휴직, 재취업, 저출산, 유연근무제, 출
산휴가, 경쟁력, 커리어, 임산부, 근로시간, 성차별

470
(0.415)

<표 2> 토픽과 포함 단어 및 대표 단어 출현율

토픽 1은 ‘돌봄교실, 맞벌이, 교육청, 재택근무, 하소연’ 등의 대표단어와 

‘돌봄교실, 재택근무, 도시락, 방과후, 실효성’ 등의 고유단어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문서 중 112개의 문서에서 대표 토픽으로 나타나고 0.152의 출현율을 

보였다. 해당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은 맞벌이 부부가 자녀교육과 직장을 병

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대체 근무안 등에 관한 내용과 이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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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나타내는 단어들로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와 어

린이집의 등교 일정, 등원 일정에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었던 학부모들의 상

황을 ‘스케줄’, ‘교육청’의 단어에서 읽어볼 수 있으며 ‘불가피, 하소연, 실효

성’ 등의 단어는 재택근무가 가능하더라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어렵고, 중

소기업에서는 가족돌봄 휴가 제도 등의 사용도 원활하지 않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돌봄 대책이 필요하다(조선비즈, 2020.03.12)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토픽은 도출된 4개의 토픽 중 가장 낮은 출현

율을 보이는데. 이는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이전에는 학교라는 울타

리 안에서 일정 시간 동안은 돌봄 문제가 해소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토픽 1은 ‘초등 돌봄’으로 명명하였다.

토픽 2는 ‘유치원, 아이돌보미, 맞벌이, 아이돌봄, 보육교사’ 등의 대표단어

와 ‘보호자, 죄책감, 안내문, 사각지대, 미취학’ 등의 고유단어로 구성되었으며 

대표단어와 고유단어의 구성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 해당 토픽은 토픽 2에

서만 출현할 확률이 높은 단어들이 빈번하게 출현하며 토픽을 구성하고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토픽 2는 118개 문서에서 대표 토픽으로 나타나며 0.151

의 출현율로, 토픽 1과 근소한 차이로 가장 낮은 출현율을 보였다. 또한 토픽 

1과 마찬가지로 맞벌이 여성의 ‘돌봄’이 아닌 ‘자녀교육’을 키워드로 한 결과

임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관한 단어가 중점적으로 도출되고 있는데, 이는 맞벌

이 여성의 자녀교육에 있어서 교육을 하기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돌봄’ 여

건조차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육아휴직 후 복

귀, 어린이집과 유치원 적응시기, 초등학교 입학 등 돌봄 공백이 느껴지는 시

기가 되면 맞벌이 여성의 95%가 퇴사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오현정･
황원형, 2019), ‘죄책감, 신학기, 불안감’ 등의 단어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취학 전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봄, 보육교사’ 

등의 단어와 연령을 나타내는 ‘유치원, 미취학’ 등의 단어로 구성된 토픽 2는 

‘영유아 돌봄’으로 명명하였다.

토픽 3은 전체 토픽 중 두 번째로 높은 0.282의 출현율을 나타내며‘학부모, 

온라인, 사교육, 마스크, 확진자’ 등의 대표단어와 ‘온라인, 저학년, 실시간, 마

스크, 자기주도학습’ 등의 고유단어로 구성되었다. 해당 단어들은 코로나 팬데

믹 상황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단계의 대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2020년 1학기 개학은 79일 

동안 5차례의 연기 끝에 학교급에 따라 매일 등교, 격주 등교,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연합뉴스, 2020.05.19). 따라

서 공교육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온라인 개학은 수업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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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우려가 발생하였다. 통일된 지침이 없었던 온라인 수업의 방식과 내용은 

사교육업체를 찾게 하였으며, 과제관리 또한 어렵다는 우려와 부작용이 연일 

보도되었다. 결국 온라인 수업을 보조해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부실 

운영될 수밖에 없는 수업환경, 학생 수가 적고 수업료를 받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학력 격차 또한 문

제로 떠올랐다(연합뉴스, 2020.04.22). 위와 같은 우려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나타나는데 온라인 수업 진행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출결 

관리, 진도 체크, 태도 등 학생 관리’로 응답하였다(한국교육신문, 2021. 

01.04). 그러므로 대표단어에 나타난 ‘학부모, 온라인, 마스크, 실시간’과 같은 

단어는 교실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으로의 학교 변화를 나타내는 키워드로 볼 

수 있으며 불안감, 피드백, 자기주도학습 등의 단어는 이러한 학교 변화에 따

른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토픽 3은 ‘팬데믹 전후의 학교 변화’로 

명명하였다.

토픽 4는 ‘육아휴직, 조부모, 어려움, 재취업, 출산율’ 등의 대표단어와 ‘육

아휴직, 재취업, 저출산, 유연근무제, 성차별’ 등의 고유단어로 구성되었다. 해

당 토픽은 0.415의 출현율로 도출된 4개의 토픽 중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

며, 나머지 토픽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토픽이기도 하다. 상기된 3개

의 토픽은 맞벌이 부부, 맞벌이 여성의 교육문제를 주제어로 도출된 토픽임에

도 불구하고 ‘교육’ 보다는 ‘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대표단어들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급급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토픽 4의 단어들은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제도나 어려움을 표현하는 단어들로 구성되었다. ‘육아휴

직, 조부모, 유연근무제, 근로시간’과 같은 단어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단어로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 2020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급여 또한 모두 지급되나 남성의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안 

쓰는 회사 분위기, 승진･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5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20.01.04). 그 결과 전체 육아

휴직자 중 75.5%는 여성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7년 13.4%에서 

10%가량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고용노동부, 2021.02.11), 여전히 이러한 

분위기는 맞벌이 부부 자녀의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개인의 심리와 경력에도 영향을 끼치며, 여성의 육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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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부담이 높을수록 경력단절의 위험 또한 높은 것을 살펴볼 수 있다(오은진･
김소연, 2021). 그러므로 ‘어려움, 스트레스’와 같은 단어는 ‘육아휴직, 조부

모, 유연근무제’와 같은 현행 제도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여성이 처한 어려움을 

나타내며, 이는 여성의 커리어 경쟁력 저하, 재취업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수

반하며 결국은 국가적 저출산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토픽 4는 맞벌이 여

성이 자녀교육에 있어서 처한 현실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나

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토픽 4는 ‘제도적 개선점’으로 명명하였다. 각 

토픽이 포함하는 대표단어의 출현율을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토픽별 단어 확률 분포

2) 토픽 간 상관관계

토픽 간 상관관계는 한 가지 문서에서 특정 토픽이 출현하였을 때, 다른 토

픽이 동시에 출현할 확률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4개의 토픽은 대부분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한 토픽이 출현하였을 때 동시에 다른 토픽이 포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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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등 돌봄’과 ‘팬데믹 전후의 학교 

변화’에서만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나, 한 가지 문서에서 ‘초등 돌봄’과 ‘팬데

믹 전후의 학교 변화’ 토픽이 동시에 출현할 확률이 낮은 확률로 존재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토픽 분석을 통해 도출된 4개의 토픽 간 상관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 토픽 간 상관관계

토픽 명 초등 돌봄 영유아 돌봄
팬데믹 전후의

학교 변화
제도적 개선점

초등 돌봄 1 -0.050 0.038 -0.539 

미취학 돌봄 -0.050 1 -0.271 -0.352 

팬데믹 전후의 학교 변화 0.038 -0.271 1 -0.641 

제도적 개선점 -0.539 -0.352 -0.641 1

3. 연도별 토픽 출현 추이

구조적 토픽 모형에서 메타변수를 연도로 설정하여 2017년부터 2021년에 

나타난 각 토픽의 출현율 추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전 기간에 걸쳐 가

장 높은 출현율을 나타낸 토픽은 ‘제도적 개선점’으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이 가장 심각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인다. 이는 언론 

기사에서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을 언급할 때, 토픽에서 나타나는 모성보호

제도의 원만한 운영, 경력단절과 재취업에 있어서 어려움 성차별 해소, 유연근

무제 활용 등의 문제 등이 언급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코로

나 19 팬데믹 상황의 이전인 2017년도부터 계속되는 높은 출현율에도 불구하

고, 해결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팬데믹 전후의 학교 변화’ 토픽은 가장 가파른 상승을 나타낸 토픽으로 

2020년에는 4개의 토픽 중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는데, 2020년 초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이 선언되고, 등교 지연, 급격한 온라인 수업의 도

입 등 기존의 교육형태를 유지할 수 없었던 교육현장의 대처와 혼란이 다수의 

언론 기사에서 다루어지면서 토픽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토픽의 

출현율은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 교육현장이 어느 정도 적응한 2021년의 출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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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도별 토픽 출현율 추이

초등 돌봄 영유아 돌봄
팬데믹 전후의 

학교 변화
제도적 개선점

2017 0.120 0.169 0.201 0.511 

2018 0.135 0.192 0.227 0.446 

2019 0.116 0.176 0.201 0.507 

2020 0.191 0.132 0.350 0.327 

2021 0.129 0.129 0.295 0.447 

‘초등 돌봄’ 토픽과 ‘영유아 돌봄’ 토픽은 비교적 완만한 출현율 추이를 나

타낸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영유아 돌봄’의 출현율이 ‘초등 돌봄’ 보

다 높았는데, 이 시기에 돌봄의 어려움은 영유아 단계에서 어려웠던 반면에 

2020년의 팬데믹 상황에서는 개학 연기, 등교 중지 등의 혼란과 여기서 비롯

된 초등 돌봄의 어려움이 해당 토픽의 출현율을 상승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 기간의 연도별 토픽 출현율 추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연도별 토픽 출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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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

년간의 언론기사에 나타나는 주요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방

법 중 하나인 구조적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관련된 사회적 맥

락을 파악하고 맞벌이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그 자녀의 교육적인 측면의 제도

적 보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유의미

한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대부분의 토픽에서 ‘돌봄’과 관련한 단어가 빈출하였다.

첫째, ‘초등 돌봄’ 토픽에서는 ‘돌봄교실, 맞벌이, 방과후, 스케줄’ 등의 초등

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돌봄과 관련된 단어와 ‘하소연, 불가피, 실효성’ 

등 현 초등 돌봄 현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도출되었다. 초등

학교 단계에서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은 교육문제보다도 돌봄 문제를 해결하

는데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영유아 돌봄’ 토픽에서는 미취학 아동의 돌봄 서비스에 관한 단어와 

함께 이러한 현황에 우려를 표시하는 단어들이 도출되었다. ‘유치원, 아이돌보

미, 아이돌봄, 보육교사’와 같은 단어와 함께 ‘맞벌이, 죄책감, 불안감’과 같은 

단어가 함께 도출된 것은 맞벌이 여성의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돌봄 사각지

대’가 존재하며 현재의 돌봄 환경이 맞벌이 여성이 자녀교육과 사회생활을 병

행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팬데믹 전후의 학교 변화’ 토픽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변

화한 학교 상황에 관한 단어들이 도출되었다. ‘학부모, 온라인, 마스크, 실시

간’ 등의 단어는 확진자가 속출하는 학교 상황과 공교육 체계에서 사상 처음 

시도된 실시간 온라인 수업 상황을 나타냈으며, ‘공교육, 불안감, 피드백, 자기

주도학습, 사교육’ 등의 단어는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운 저학년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의 어려움, 수업결손으로 인한 사교육 증가 등의 현상을 반영하였다(한

겨례, 2022.03.11).

넷째, ‘제도적 개선점’ 토픽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맞벌이 여성을 위한 

제도를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가 도출되었다. 현재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출산휴가, 

근로시간 조정, 조부모의 도움’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녀교육에 어

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여기에 수반되는 ‘커리어 상의 경쟁력 저하, 스트레스, 

재취업의 어려움’ 등은 ‘성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해당 토픽은 도출된 4개의 토픽 중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였으며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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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분석 기간 내내 가장 높은 출

현율을 보여 여성의 사회적인 성취에 있어서 자녀의 양육이 경쟁력 저하의 원

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나타

내는 토픽으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이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여성을 비롯한 가족 돌봄 제도가 원활히 사용되고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토픽 분석 결과 ‘초등 돌봄’, ‘영유아 돌

봄’ 토픽에서 공통적으로 ‘맞벌이’의 단어가 ‘하소연, 불안감, 죄책감’ 등의 부

정적인 단어와 함께 도출된 것은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이 영유아 시기와 초

등학교 단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등의 제도가 마련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성보호제도 사용이나 근로시간 조정에 어려움을 겪

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겪는 등(한겨레, 2021.07.19) 제도의 활용이 원활하

지 않다. 돌봄 서비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돌봄, 돌봄교실, 시간제 보육 

등의 돌봄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

으로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서도 보호자들이 1순위로 원하는 정책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나타나(보건복지부, 2021), 돌봄 정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조차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변화는 전통적인 기관에서의 돌봄 

이외에 대체적인 돌봄 서비스 역시 갖추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조부모, 불안감, 스트레스’ 등의 단어는 이러한 서비

스가 부재했던 결과, 돌봄의 부담이 은퇴단계에 있는 조부모에게 전가된 상황

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충분히 

공급하여 돌봄의 기초를 탄탄히 하는 한편 맞벌이 여성이 필요한 동선 안에서 

원하는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 수요의 

형태에 따른 촘촘한 돌봄 정책 설계와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므

로 모성보호제도를 넘어서 가족 돌봄 자녀양육제도의 형태가 상황별로 체계적

이고 유기적인 형태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종합적인 아동 돌봄 지원

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갈 때 맞벌이 여성의 자녀 교육이 돌봄뿐만 아니라 교육

적인 부분으로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긴급자녀돌봄제도에 위기관리 경영기법(Contingency Plan)을 도입

하여 실행력을 갖춘 방안으로 체계화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재난

관리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재난의 체계적인 예방과 

대비, 대응 등의 내용을 정보화하여 재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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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 극심한 돌봄 공백, 교육 공백을 

불러일으켰다. ‘팬데믹 전후의 학교 변화’토픽에서 나타난 공교육, 불안감, 브

리핑 등의 단어와 ‘초등 돌봄’ 토픽에서 나타난 ‘교육청’의 단어는 위기상황에

서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브리핑에 예의주시하는 한편 공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 19의 팬데믹 상황은 경제･절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코로

나 19 이후의 뉴노멀에 대한 대비로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이 논의되고 

있다(오마이뉴스, 2021.10.15.). 특히, 코로나 19 상황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등의 재난으로 긴급 국가 재난이 선포되는 위기 시대는 삶과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위기에 대응하

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유연한 정책 지원 대응을 위하여 기존의 제도

에 위기관리 경영기법을 적용한 실행력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위기관리 경영기법은 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위기상황에 대

한 대응력을 높이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영기법으로 2011년 일본 지

진에서 도요타 기업의 대응이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매일경제, 2012. 

06.01.). 이러한 위기관리 경영기법을 긴급자녀돌봄 제도에 적용하여 위기상

황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정책담당자를 비롯하여 돌봄교사, 학부모와 같

은 정책 수혜자에게 제도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도운영이 체계

적으로 마련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정책 수혜자가 정책 문해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 변화를 이

끌어 내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여성의 인적자본 수준이 증가하고 사회가 변

화함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 모두 노동이 필연적인 사회로 전환되었다. 이에 

다양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와 돌봄 정책 등이 제도로 정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과 돌봄이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일･지향 보수

주의(pro-work conservative)’의 인식이 사회에 만연하다. ‘제도적 개선점’ 

토픽에서 나타나는 ‘출산휴가, 임산부, 커리어, 재취업, 성차별 ’ 등의 단어는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한다.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와 돌봄 정책 등 외형의 정책이 마련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여성은 초등 돌봄 시설과 서비스의 부족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전환기에 직장 퇴사를 결정하고 고민하는 등의 현실적 사각

지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KB 경영연구소, 2019), 맞벌이 남성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 활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직장에서의 불이익 

및 차별 사례 등으로 제도를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경

향신문, 2022.02.11.). 이처럼 자녀 양육과 관련 부담 완화의 현장 대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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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화되어 문제해결 측면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일･가정 양립 지

원에 대한 일터에서의 사업주 인식과 성 평등 노동환경, 가정에서의 가사 분

담, 아동 양육 분담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일터와 

가정에서 모성보호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맞벌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아동 맞돌봄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 내에서 남성이 돌봄의 주변적 존재가 아닌 

중심 주체가 될 수 있는 남성의 돌봄 참여 권리를 제도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제도적인 보완이 실질적인 정책 수혜자

의 행태 변화를 수반할 수 있을 때 맞벌이 여성의 개인적인 경력과 그 자녀의 

교육적인 부분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나아가 성 평등적인 사회역할을 재정

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교육부와 정책행위자의 의견을 포함하고 정책에 대한 대중, 이익

집단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언론 기사를 연구자료로 삼아 분석하였다. 이는 

표집된 언론의 ‘무작위성’이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실제적인 여

성의 경험을 반영하기보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언론사

의 기조 등에 따라 기사가 다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에 추후 맞벌이 여

성과 자녀교육과 관계에 실제적 현상을 반영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 투고일：2022년 10월 31일  ■ 심사일：2022년 12월 5일  ■ 수정일：2022년 12월 8일  ■ 게재확정일：2022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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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opic Analysis of Media Articles on the 

Education of Children of Double-income Women

Lee, Cheongmin*･Lee, Seula**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ducation of 

children of working women by analyzing media articles related to the 

education of children of working women using the Structural Topic Model 

and then using the derived topic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our topics 

were derived: ‘Elementary Care’, ‘Early Child Care’, ‘School Change Before 

and After Pandemic’, and ‘System Improvement’ were found, and the 

words related to ‘Care’ were frequent in most topics, indicating that the 

problem of children’s education of dual-income women was in ‘Care 

Problem Solving’.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are as follows. First,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needed to ensure that the family care 

system, including dual-income women, is used smoothly and operates 

organically. Second, the emergency family care system should introduce a 

crisis management management plan to systematically implement it. 

Third, it is necessary to induce a change in the social atmosphere so that 

policy beneficiaries can have policy literacy.

Keywords : a double-income woman, child education, child care, 

Top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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